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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

엠바고

문의처

2026 유통산업 전망 조사  

12월 22일(월)자 석간(통신, 인터넷 등은 12/22(월) 06:00)

 유통물류정책팀 김민석 팀장(010-6326-5578, 02-6050-1510), 염민선 연구위원(1513) 

高물가, 소비심리 위축 등으로... 내년 소매유통 성장률, 5년 내 최저 전망

- 대한상의 조사, ‘2026년 유통산업 전망 조사’... 2026년 소매유통시장 ‘0.6%’ 성장 전망

- 업태별 희비 엇갈려... 온라인 3.2% 성장, 대형마트․슈퍼마켓 등 오프라인은 ‘위축’

- 상의 “소비 진작책,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규제개선, 성장잠재력 확충 등 대책 필요”

- 2025년 유통업계 7대 뉴스 : ‘민생회복 소비쿠폰’, ‘내수부진 지속’, ‘온라인 성장세 둔화’ 등 꼽아

  내년 국내 소매유통시장 성장률이 고물가, 고환율, 소비심리 위축 등의 영향으로 최근 

5년 간 가장 낮은 0.6%에 그칠 전망이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가 전국 소매유통업체 300개를 대상으로 실시한‘2026년 

유통산업 전망조사' 결과에 따르면, 내년(2026년) 국내 소매유통시장 성장률이 0.6%에  

머물 것으로 집계되었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 업계 관계자들은 소비심리 위축(67.9%),  

고물가(46.5%), 시장경쟁 심화(34.0%), 가계부채 부담(25.8%) 등을 꼽았다. <중복응답>

 업태별로는 온라인쇼핑이 2025년 대비 3.2% 성장하며 전체 소매 시장 성장의 동력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는 가성비와 실용성을 중시한 합리적 소비트렌드 확산, 배송 서비스 

강화 등에 힘입은 결과로 풀이된다.

<그림1> 소매유통시장 성장률(전망)  

  

   * 소매시장 성장률(전년대비) : 통계청 소매판매액(승용차⸱연료소매점 제외)

   ** ’25년(1~10월) 성장률(1.1%)은 전년 같은 기간(24.1~10월) 대비 성장률

<그림2> 성장률 전망 이유(%)  

업태별 희비 엇갈려... 온라인 ‘3.2% 성장하며 시장 견인’, 대형마트․슈퍼마켓 등 오프라인은 ‘위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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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면, 전통적인 오프라인채널인 대형마트

(-0.9%)와 슈퍼마켓(-0.9%)은 역성장을 기록

할 것으로 예상됐다. 

 대형마트는 온라인과의 경쟁 심화, 1~2인 

가구 증가에 따른 소량 구매 트렌드, 할인 

경쟁에 따른 수익성 악화 등이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슈퍼마켓 역시 경기 침체로  

인한 소비심리 위축과 온라인 유통채널과의  

 경쟁 심화 등으로 근린 상권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백화점은 0.7%로 소폭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소비심리가 위축된 상황 속

에서도 주식, 부동산 등 자산가치 상승에 힘입어 고가 제품을 구매하는 명품 소비와   

엔터테인먼트 등 체험형 콘텐츠에 대한 수요가 꾸준하게 유지될 것으로 분석되기 때문이다.

 편의점은 +0.1% 성장에 머물 것으로 전망되었다. 근거리 쇼핑의 수요는 여전히 높으나,  

인건비와 임대료 등 비용 상승 압박과 점포 간 경쟁 심화 등이 원인으로 분석됐다.

유통업계의 관계자들은 2025년 유통업계 

7대 뉴스 중에서‘민생회복 소비쿠폰

(44.7%) 지급’을 1위로 꼽았다. 경기   

침체 속에서 내수 진작을 위해 추진된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전통시장, 중소형  

슈퍼 등 근린형 채널을 중심으로 매출  

증대 효과가 나타났다.  

 이어 내수부진 지속은 43.0%의 응답률로 

2위에 올랐다. 경제성장 둔화 등과 함께 

소비심리 위축요인으로 작용하며 유통  

산업 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  

 3위는‘이커머스 성장세 둔화(38.3%)'가 꼽혔다. 엔데믹 이후 온라인 시장의 외형적   

성장이 둔화되면서 시장 경쟁은 한층 더 치열해졌다. 

<그림3> 2026년 업태별 성장률 전망치 

<그림4> 2025년 유통업계 7대 뉴스 

                                                        * 복수응답  

2025년도 유통업계 7대 뉴스... ‘민생회복 소비쿠폰’, ‘내수부진’, ‘온라인 성장세 둔화’ 등 꼽아



- 3 -

 2026년도 유통업계의 시장 전망을 감안할 때, 내수 부진, 소비 심리 위축, 그리 유통  

시장내 경쟁심화 등의 어려움이 전망되고 있어서, 이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중요하다.

 박경도 서강대 교수(한국유통학회장)는“국내시장 성장이 정체되고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유통산업에서도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협업을 통한 해외시장 개척이 매우  

중요하다”면서,“특히 우리나라가 경쟁력을 갖춘 K-뷰티, K-푸드 등 K-콘텐츠 연계 상품

을 중심으로 글로벌 사우스 시장 개척 등 신성장 동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희원 대한상의 유통물류진흥원장은“코리안그랜드페스티벌과 같은 소비 진작책, 글로

벌 스탠더드에 맞는 규제개선, 지역 거점(5극 3특)을 중심으로 첨단산업 육성, AI 등 산업 

인프라 구축 등을 통해 위축된 소비심리를 회복하고 성장잠재력을 확충해나가는 것이 중

요하다”고 말했다. 

< ‘2026 유통산업 전망 조사’ 개요 >
 

 □ 조사기간 : 2025. 11.14 ~ 11.21

 □ 조사지역 : 서울 및 6대 광역시 

 □ 조사대상 : 소매유통업(대형마트, 백화점, 편의점, 슈퍼마켓, 온라인쇼핑) 300개 업체

 □ 조사방법 : 모바일 및 전화 조사


